
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!

해명자료

수2012. 1. 4.( )

문의 대변인실 홍보기획팀 이승원 팀장: ( 750-1510)☎

홍보팀기획팀 이승배 사무관( 750-1511) sblee@kcc.go.kr☎

이동통신용주파수 대역경매 금품수수가능성없어1.8GHz ,
경매동시오름 입찰방식에 의거 와 가 라운드까지 진행- ( ) , SKT KT 83 -

화 조선 시뉴스 날의 최시중 측근 서 억 수수 보도’12.1.3.( ) TV 9 ‘ ’ ‘ SK 3 ’

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보도 내용□

검찰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정모씨가 SK로

부터 억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돈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3 ,

월 사이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이 예고되어 있었음5~6 .

방통위 입장□

o 방송통신위원회는 년 월 위원회 전체회의2011 6 의결을 거쳐 확정된

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 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‘ ’ 를

거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였습니다.

- ’11.8.17 ~ 8.29 일간 라운드(9 , 83 )까지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어 가KT

대역800㎒ 폭(10 )㎒ 가 대역, SKT 1.8㎓ 폭(20 )㎒ , LG U
+가 대역2.1㎓

폭(20 )㎒ 을 각각 낙찰 받았음.

- 가 할당받은 대역은 라운드에서 가 대역 입찰에SKT 1.8 83 KT 1.8㎓ ㎓

참여하지 않고 대역에 입찰함으로써 경매가 종료되었음800 .㎒

- 특히 가 할당받은 대역의 입찰금액이 조원 가까이 치솟아, SKT 1.8 1㎓

최종 낙찰금액 억원 언론으로부터 과열 경쟁 우려가 제( 9,950 ) 기되는

등 경매가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진행된 바 있음

이와 같이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짐에 따라o

금품 수수 등 외부의 인위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구조적으로

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


